글로벌 럭셔리 호텔 벨몬드가 ‘픽’했다... 
비아신세계, 하이엔드 여행사만 모인 ‘벨리니클럽’ 입성 

비아신세계가 하이엔드 여행사만이 모이는 최고의 클럽에 초청을 받았다. 
  
 신세계백화점의 프리미엄 여행플랫폼 비아신세계가 루이비통으로 유명한 LVMH 계열의 럭셔리호텔·여행 그룹 벨몬드와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벨몬드가 운영하는 VIP 멤버십 프로그램 ‘벨리니클럽’에 공식 입성했다. 
  
 벨리니클럽은 전 세계 엄선된 소수의 프리미엄 여행사가 포함된 네트워크로, 벨몬드 그룹 초청으로 선정되며 영국 본사에서 엄격한 심사를 진행한다. 여행사만 가입할 수 있는 벨리니클럽은 전 세계적으로도 100여 곳에 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도 극소수의 여행사만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벨리니클럽 회원인 여행사를 통해 벨몬드 호텔을 예약하면 차별화된 VIP 의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지배인의 메시지 환대와 특별 어메니티 제공은 물론, 우선 룸 업그레드, 무료조식, 호텔 크레딧 제공 등 일반 예약으로는 경험하기 어려운 혜택들이 주어진다.  
  
 비아신세계를 통해 여정을 떠나는 고객들은 이러한 벨리니클럽 전용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비아신세계와 벨몬드의 인연은 지난 2024년 파일럿 여행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비아신세계 론칭을 준비하며 고품격 남미여행을 기획했다. 벨몬드 호텔에서 전 일정을 담은 15일 여행은 큰 호응을 얻었다. 당시 1인당 5,000만원이 넘는 여행 금액에도 이틀만에 완판되고 대기까지 생겨날 만큼 폭발적인 반응 끌어냈다. 
 
[bookmark: _GoBack] 특히 브라질 이과수 국립공원내 유일한 호텔인 벨몬드 카타라타스에서 일반 관광객 없이 독점으로 이과수 폭포를 감상할 수 있는 프라이빗 산책 루트를 제공한 것이 여행객들 사이에서 단연 화제가 됐다. 
 
 지난해 8월 공식 론칭한 비아신세계가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벨몬드 벨리니클럽의 초청을 받은 것은 업계에서도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는다. 통상 수 년간의 판매 실적을 바탕으로 심사를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입성은 의미가 남다르다.  
 
 2024년 남미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점에 신세계백화점이 수십 년간 국내 최상위 VIP 고객들과 함께 쌓아온 신뢰와 하이엔드 네트워크가 벨몬드에 어필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단순히 이동과 숙박을 넘어 예술·문화·자연과의 조우를 여행의 본질로 삼는 벨몬드의 철학과 여행을 하나의 문화적 경험으로 재해석하고자 한 비아신세계의 결이 맞아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현재 비아신세계는 남미 여행은 물론, 허니문 여행지로 인기를 끄는 스페인 마르요카의 벨몬드 호텔 숙박을 포함한 여행, 이탈리아에서 벨몬드가 운영하는 하이엔드 열차 ‘벨몬드 오리엔트 익스프레스’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비아신세계는 이번 벨리니클럽 입성을 발판으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의 폭을 넓히고, 벨몬드의 다양한 호텔과 문화적 콘텐츠를 담은 고품격 여정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신세계백화점 영업전략담당 이성환 상무는 “비아신세계의 벨몬드 벨리니클럽 입성은 단순한 여행 플랫폼을 넘어 세계적인 럭셔리 여행 네트워크안에서 가치를 인정 받은 것이라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문화, 자연, 경험을 밀도있게 담아내며 신세계만의 가치를 녹여낸 여정을 선보일 것”이라 밝혔다. 

